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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음성

나    운   영

   

    꼭 15년 전의 일이 생각난다. 우리 내외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보게 되었으니 그때의 기쁨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미 딸 둘을 기르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아들을 낳았으니 말이다.

    나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내를 간호한답시고 입원실에서 밤샘을 하긴 했지만 간호하는 일보다

는 내 작품을 쓰는 데 열중했었으니 아내에게는 좀 미안스러운 일을 한 셈이다. 더구나 순산을 한 것도 아니고 수

술을 받은 뒤에 마취가 깨기 시작할 때 그렇게도 괴로워하는 아내를 지켜보면서도 말없이 작곡을 계속했었으니 

말이다.

    여러 날 간호도 하랴, 작곡도 하랴, 신경이 피로할 대로 피로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박 잠이 들었을 때 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깨어났다. 분명한 천사의 노래소리였으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알 길이 

없었다.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간호원 서너 명이 새벽 찬송을 부르는 음성이었다, 나는 그때의 기억이 지금

도 생생하다. 그 뒤로 오늘날까지 그렇게도 아름다운 성가를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러면 그들이 그다지도 노래를 잘 불렀던 것일까? 또는 그들이 부른 노래가 그렇게도 명곡이었던가? 아니

다. 그들은 성악가도 아니었고 또 명곡을 부른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정성껏 찬송가를 부른 것뿐이었다. 그런데 

어찌 그리 아름다웠을까?

   교회음악에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바흐의  「B단조 미사곡」, 모차르트의  「레퀴엠」 등을 비롯하여 여

러 종류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대곡보다는 오히려 찬송가를 더 좋아한다. 흔히 찬송가라면 대단치 않게 여기

는 사람이 많은 듯하나 나는 절대로 찬송가를 경시하지 않는다. 찬송가야말로 단순한 듯하면서도 부르면 부를수

록 맛이 난다.

    찬송가란 첫째가 가사요, 둘째가 곡조이다. 즉 가사가 은혜스러우면 곡조가 좀 맛이 없다 하더라도 많이 불리

어진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는 찬송은 음정도 잘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요 부르듯이 장

식음을 붙여 가며 부르는데 웬일인지 구수해서 듣기가 좋다. 이것은 그분들이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한국적

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도무지 맛이 없다. 물론 음악적으로는 잘 부

르겠지만 가사의 내용을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도레미파」 대신에 가사를 발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

다.

    찬송가란 특히 노래 부르는 사람 자신이 감격해서 불러야만 듣는 사람도 감동을 받게 마련이다. 아무 감격 없

이 부르는 찬송이란  「울리는 꽹과리」만도 못하다.

    내가 간호원 서너 명이 부르는 찬송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환자들을 위해 있는 

정성을 다하여 — 기도하는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들이 부르는 찬송에서 크게 은혜를 받

은 사람은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니었으리라.

   시골은 또 몰라도 20여 년 전부터 서울의 교회에서 성가대가 어쩌다가 찬송가를 부르면 이 일을 큰 수치로 여

기게끔 되어 버렸는데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찬송가를 대단치 않

게 여기는 사람은 앤셈, 칸타타, 오라토리오, 미사곡을 제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찬송가란 명곡, 대곡

보다  훨씬 잘 부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찬송가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져주

기를 바라고 싶다.

   교회들은 찬송가를 바르게 부르는 운동부터 시작해야겠다. 우리는 찬송가를 마치 장송곡처럼 부르고 있지는 



않았을까?

    재즈나 비트리듬의 물결이 날로 날로 교회 안으로 스며드는 이때 우리는 외국 찬송가를 올바르게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리에 맞는 우리의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서 부르는 운동을 또한 일으킴으로써 교회 안에서 교회음악을 구해내

야겠다. 교회음악의 현대화와 세속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현대화에 힘써야겠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찬송가에 의

한  「천사의 음성」을 꼭 듣고 싶구나.

  < 1971. 1.15. 월간  「세브란스」 >


